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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UAE 아부다비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자 선정 

- 아부다비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 '루닛 인사이트 MMG' 5년간 활용 

- 2년간 기술검증 과정 성공적 완료 후 본계약 체결, 중동 시장 공략 가속화 

[2025년 3월 18일]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중동 최대 의료서비스 기관

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 병원관리청(이하 SEHA)과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UAE 아부다비 국가 유방암 검

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루닛은 지난 2022년 호주를 시작으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에 이어 일부 중남미 국가 

및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국가 암 검진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UAE 추가 계약을 통해 글로벌 B2G(기업-정부간 거래)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하게 됐다. 

SEHA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중동 최대 통합의료서비스 기관으로, 14개 종합병원과 70개 클

리닉을 운영하며 총 3,000개 이상의 병상과 2,300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 세계적 수준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의료기관이다. 

루닛과 SEHA는 지난 2022년 10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약 2년간 현지 의료기관에

서 AI 솔루션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SEHA는 루닛 AI 솔루션을 

활용해 향후 5년간 10만건 이상의 유방촬영술 의료영상을 분석할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계약은 철저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루닛 AI 솔루션의 우수성을 

UAE 의료진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라며 "의료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동 시장을 발판

으로 글로벌 국가 암 검진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 보고서1에 따르면, 중동 의

료AI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약 2억 달러(한화 약 2,890억 원) 규모로, 향후 5~7년 내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2조 1,690억 원)로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중동에서도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갖춘 UAE의 의료AI 시장은 연평균 34.6%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30년까지 1

억 3,790만 달러(한화 약 1,99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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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s://www.grandviewresearch.com/horizon/outlook/ai-in-healthcare-market/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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